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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자의
민원인 이해구하기

“민원인에게 사과하시는 것이 어떻겠어요?”

“휴, 저도 몇 차례나 사과했죠. 술 한잔 마시기로 약속도 했는데, 갑자기 검찰에 고소했어요.”

파출소장이 민원인과 멱살시비를 벌였다고 한 뉴스통신사가 보도했다. 파출소장이 수렵용 총기 수령 과정에서 민원인의 멱살

을 잡았고, 이 과정에서 민원인은 목 부위의 충격이 가해져 병원에서 2주 상해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라고 했다. 그러나 신청인

은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며 정정·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을 원하는 조정신청을 했다. 조정심리에 앞서 피신청인측과 통화해

보니 민원인은 파출소장이 아직까지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아 감정이 상해있다고 했다. 그래서 신청인에게 사건의 원만한 해

결을 위해 민원인에게 사과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취지로 말했던 상황이다. 

사건의 발단은 이랬다. 신청인이 파출소장으로 있는 지역은 농작물을 먹어대는 새들이 많아, 유해조수에 한해 경찰서에서 수

렵허가를 내주고 있었다. 수렵기간과 포획장소를 명기한 수렵허가가 떨어지면 평소 파출소에 보관하고 있던 총기를 출고해가

는 식이다. 그런데 민원인이 총기출고신청을 하던 날 그가 보유한 총기수첩에는 수렵지역이 특정되지 않았다. 그래서 파출소

장인 신청인은 최근 총기관련 사건사고가 빈번해 시민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, 관련 사항을 관할 경찰서에 확인할 필

요가 있었다. 

한편, 민원인은 그동안 아무 문제없이 총기를 출고해 갔는데 그날따라 부임한지 갓 한달이 지난 파출소장이 총기 출고를 거부

하고 본인의 멱살을 잡았다고 주장했다. 그러나 이에 대해 신청인은 갑자기 심한 욕을 하고 나가는 민원인에게 파출소장으로

서 오해를 풀고 충분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민원인의 옷을 잡고 앉아보라고 했을 뿐 멱살을 잡은 바 없고 총기

출고를 거절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. 

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확인해보니, CCTV·동료직원·민원인 및 동행인 조사, 민원인과 파출소장 대질조사를 벌인 결과, 상

해·폭행·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고 공직자로서 감정이 격해 반말을 한 부분(불친절)에 대해서는 주의결정

을 내렸다고 했다. 

신청인으로부터 사건당일 CCTV 녹화분을 제출받아 검토하여 보니, 신청인의 주장대로 멱살을 잡은 적은 없고 옷을 잡은 사실

은 확인했다. 이에 중재부에는 ‘총기수첩의 기재내용 중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관할 경찰서에 확인한 바는 있으나 총기출고를 

거절하지 않았고, 파출소를 나가려는 민원인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옷을 잡고 자리에 앉아보라고 했을 뿐 멱살을 잡거나 몸싸움

을 벌인 적이 없었다’는 취지의 정정보도를 게재할 것을 피신청인에게 권고하였고,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.

정정보도가 게재되어 잘못된 보도로 인해 훼손된 신청인의 명예는 회복되었겠지만, 파출소장으로서 업무를 꼼꼼히 하였을 뿐

인데 민원인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는 것을 감내해야 했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신청인에게서 친절하게 민원인을 

응대해야하는 ‘공직자의 비애’를 목격한 것 같아 못내 씁쓸했다. 분쟁사건으로 인한 마음의 어려움이 풀려 신청인이 파출소장으

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나가기를 바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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